
Copyright ⓒ 1991 b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ww.chemlocus.co.krCMRI

울산 정밀화학소재 부품단지 건설
도시공사, 학남지구에 266억원 투입 … 화학물질 부산물은 공동처리

울산 울주군 학남리 일원에 들어서는 학남 정밀화학소재 부품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다.

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, 울산테크노파크 및 관련기업 12사는 9월28일 오후 시청 본관에서 학남 정밀화학소

재 부품단지 조성업무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.

울산도시공사가 총 266억을 들여 온산국가산단 학남지구에 13만1208㎡ 규모로 2012년까지 개발대행방식으

로 건설할 계획이다.

또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각종 인허가 처리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 준

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사업비 부담과 시공사 선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했다.

학남 부품 산업단지는 클린 및 무배출 산단(Clean & Zero Emission Complex) 기조 아래 수질과 화학물질,

부산물 등을 공동처리하고 스팀을 재활용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성된다.

울산시는 부품 산업단지 조성으로 화학산업이 공해산업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울산이 핵심 소재ㆍ부품의

세계적 공급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학남단지에 들어오는 업종은 의약소재, 고분자촉매, 정보전자, 나노소재, 자동차소재, 친환경 도료 등이며 입

주기업은 위즈켐과 피씨아이, 대미, 대성INT 등 12사로 알려지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

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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